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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성, 근대를 다시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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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mca.go.kr/main.do)

이유태 <인물일대(ºi�
): 탐구(¢v)> 종이에 채색 212×153cm 1944

거리를 활보하던 ‘신여성’이 약 100년 만에 미술관에 도착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신여성 도착하다>전이 열린 
것. 시각문화의 맥락에서 근대기 신여성을 조명한 국내 첫 
미술관 전시다. 신여성은 근대적 지식과 문물, 이념 등을 체현한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 1910년대 일본 유학생들로부터 조선에 
전파되어 1920~30년대 대중매체에 빈번하게 사용됐다. 전시를 
총괄한 강승완 학예연구실장은 “근대화된 도시의 ‘거리에 출몰한 
신여성’은 자유와 해방, 욕망과 꿈, 무엇보다도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있는 자립적 
존재라는 상징적인 은유”라고 설명한다. 전시는 근대 식민지에 
생산된 신여성 이미지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남성 중심적 서사에 
의문을 제기, 현대의 눈으로 근대를 되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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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영 <공작> 비단에 채색 173.3×250cm(4폭 병풍) 1937

전시에는 총 68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회화 조각 영화 
대중가요 잡지 딱지본 등 500여 점의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동원해 신여성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신여성 언파레-드’는 ‘온 퍼레이드(on parade)’-
의 1930년대식 표현. 공연을 마친 배우들이 무대 위에 일렬로 
늘어선 모습을 의미한다. 주로 남성예술가의 작업과 대중문화에서 
신여성이 재현된 이미지를 전시하고, 당시 신여성을 중심으로 
발생한 논의와 갈등 양상을 드러낸다. 2부 ‘내가 그림이요 
그림이 내가 되어: 근대의 여성미술가들’은 기생화가부터 동경 
여자미술학교 출신 화가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작품창작에 몰두한 
여성예술가의 작품으로 구성했다. 특히 국내 미공개작이었던 
박래현의 <예술해부괘도(1) 전신골격>(1940)과 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근대미술60년>전 이후 45년 만에 
공개된 정찬영의 <공작>(1937)이 이목을 끈다. 마지막 3부 
‘그녀가 그들의 운명이다: 5인의 신여성’은 미술 무용 문학 
대중음악 사회운동 분야에서 선각자 역할을 한 김명순 나혜석 
이난영 주세죽 최승희를 집중 소개한다. 활동 당시의 기록사진, 
영상, 문서자료와 함께 현대 여성작가 권혜원 김도희&조영주 
김세진 김소영의 오마주 신작이 어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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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신여성 도착하다>전 전경 2017

1918년 나혜석은 도쿄 여자친목회 기관지 《여자계》의 연재소설 
<경희>에 이렇게 썼다. “경희도 사람이다. 그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 안 전 인류의 여성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이 흐른 
2018년, 지금 이곳에서 한국의 여성미술가는 나혜석과 얼마나 
다르고 색다른 문장을 쓸 수 있을까? 페미니즘 담론이 국내외로 
활발히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전시는 여성, 근대성, 시각문화를 
촘촘히 연결해 신여성을 다시 본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번 
전시 외에도 ‘여성’을 주제로 한 전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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